
미국·베트남 통상 협정, 작년 11월에 정식 발효 

 

미국은 베트남과의 통상협정을 위한 교섭을 4년간 추진한 끝에 1999년 7

월에 기본 합의에 도달해, 2000년 7월에 기본합의를 정식 체결하고, 2001년 6

월에 국회에 이 협정안을 상정하였다. 이 안은 미국 하원이 9월 6일에 가결

하고, 이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되어, 이들 두 나라의 통상 협정 실시는 미

국 대통령의 서명 후 2001년 11월 중에 베트남 국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발

효하였다. 

협정 기간은 3년이며,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3년마다 자동 연장된다. 협

정내용은 시장개방, 상업, 지적소유권, 투자의 4개 분야로 규정되어 있으며, 

협정이 발효되면, 베트남은 미국의 최혜국 대우(最惠國待遇) 자격을 받게 되

어, 그 동안 베트남 제품에 대하여 미국이 부과하던 평균 40%의 관세가 4%

로 인하하게 될 것이다. 앞으로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최대 품

목이 될 섬유제품은 두 나라간에 섬유협정을 별도로 체결하여 대미 수출수

량을 품목별로 쿼타(quota)로 규제하게 되겠지만,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와 

같은 수준의 관세로 낮아지므로, 섬유제품을 비롯한 경공업제품이나 식품들

도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. 

베트남은 미국 수출액이 첫해에는 약 8억＄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, 이 

중 약 절반이 섬유제품으로 보고 있다. 미국의 9.11 테러 이후 미국의 소비

가 크게 줄고 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베트남은 틀림없이 대미수

출의 중요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

아시아 통화 위기 이후로 외국기업들의 베트남에의 투자가 부진하여 1999

년에 21억＄, 2000년에 22억＄이던 투자가, 2001년에는 1∼6월의 투자액이 7

억＄에 불과하던 것이 미국과의 통상 협정이 체결될 전망을 보이자 7∼9월 



3개월 동안에 약 9억＄의 투자 실적을 올리고 있다. 외국의 투자분야는 섬유

제품을 포함한 경공업, 농산물, 수산물 등에의 투자가 활발하며, 나라별로 보

면 일본은 약간 준 듯하지만, 대만, 싱가포르, 홍콩 등의 투자가 늘고 있다. 

미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의 통상협정으로 두 나라는 각기 이익을 보게 

될 것이며, 베트남은 머지않아 세계무역기구(WTO：World Trade Organization)

도 가맹하게 되어 세계무역 시장에 정식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. 


